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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

-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점검을 위해 가덕산 풍력발전소 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9월 22일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였다. 

< 현장 점검 개요 >

￭ 일시/장소 : ‘22.9.22.(목) 09:30~11:30 /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발전소

￭ 참석자 :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주재), 주민대표, 지자체 관계자, 발전사업자 등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중요함에 따라, 산업부는 

2017년부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수익을 주민간 공유

 ㅇ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

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금번 박 차관의 현장 실태 점검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대표 사례인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주민참여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 주민들,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ㅇ 가덕산 풍력발전(설비용량 43.2MW)은 ‘20.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발전소로, 지자체·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나, 발전소에 인접하는 주민들과 

농·어업인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실질적

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현장 실태 점검 계기 확인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http://www.korea.kr


참 고  가덕산 풍력발전소 및 현행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요

1. 가덕산 풍력발전소 개요

□ 사업개요(1단계) (‘20.9월 상업운전 개시)

ㅇ 설비용량 : 43.2MW (3단계까지 총 100MW 설치 예정)

ㅇ 총사업비 : 1,250억원

ㅇ 운영사 :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동서발전, 강원도, 태백시 등 지분투자

□ 주민·지자체 참여 현황

ㅇ (주민) 총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50억원 투자

ㅇ (지자체) 총사업비의 8.8%에 해당하는 110억원* 투자 (자기자본금의 44%)

    * 강원도 65억원, 태백시 45억원

2. 현행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요 
 ※ 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및 RPS 고시 [별표2] 16

□ (참여대상) 태양광·풍력 발전소* 일정반경이 속한 읍·면·동 거주 주민**

   * 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 사업 / **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필요

 ㅇ 태양광·육상풍력은 발전소 반경 1km에 소재하는 읍면동

ㅇ 해상풍력은 최근접 해안선 기준 일정 반경에 소재하는 읍면동과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 어민·어촌계

□ (인센티브) 주민이 총사업비 및 자기자본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지분·채권·펀드로 투자하면 주민참여 REC* 가중치 추가 발급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량(MWh)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발전원별 기본가중치+주민참여 등 추가가중치) 

 ㅇ 총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금액의 10% 이상 → REC 가중치 0.1,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 이상 → REC 가중치 0.2

ㅇ 사업자는 주민참여로 부여받은 추가 REC 가중치를 배당·이자
등으로 참여주민에게 수익 배분


